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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1.​ 인터넷 쇼핑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해당 사업법이 없어서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불안정한 일자리, 

수수료·프로그램비·보험료·출근비·페널티 등 다양한 중간착취에 시달려 왔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역시 공짜노동, 저단가 경쟁, 대리점의 중간착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점에서 생활물류산업의 사업법 제정은 종사자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2.​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요금에 대한 백마진과 리베이트 금지’ 등을 포함하여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3.​ 우리는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논의하여 제정하고, 정부는 

법의 목적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발전시켜 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한 타법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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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해당 법 제정을 위해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소비자인 국민들과도 함께 뜻을 모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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